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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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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3-7세까지의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9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연령과 온정・격려 양육행동 및 거부・반응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양육형태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할 경우 온정・격려 양육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온정・격려 양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와 약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과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고,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
효능감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 및 자녀의 연령, 양육형태를 통제한 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온정・격려 양육행동
의 경우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회복탄력성을 제외하고 양육스트레스는 정적인 영향을, 자기조절력과 양육효능감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양육스트레스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양육스트레스가 있더라도 회복탄력
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에 따라 양육행동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mother's parenting stress, resilience, 
self-regulation, and parenting efficacy affect parenting behavior.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data of a total number of 298 mothers with 3-7-year-old childre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We 
establish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other's age and compassionate and encouraging 
parenting behavior . Notably, when the mother raised children alone, her parenting behavior was less 
compassionate and encouraging. Parenting stress was found to be weak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mpassionate and encouraging parenting behavior, whereas it was high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self-regulation, and parenting efficacy. A relatively high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of 
rejection and neglectful parenting behavior with parenting stress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resilience, self-regulation, parenting efficacy.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resilience, self-regulation,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controlling the age of mother and children and form of parenting.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ing stress, resilience, self-regulation, and parenting 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compassionate and encouraging parenting behavior. On the other hand, parenting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jection and neglectful parenting behavior, whereas self-regulation and parenting 
efficacy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uch behavior. This study suggests that parenting stress is an
important variable acting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Even when parenting stress occurs, parenting 
behavior may vary depending on resilience, self-regulation, and parenting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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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적 변화와 함께 자녀 양육의 책임이 어머니에게서 
부부 공동양육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녀 양육
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책임은 어머니에게 편중되어있
는 것이 사실이다[1,2].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양육 사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
레스가 증가되었다[3].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보편적
으로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이며, 자녀가 속한 사회문화
적 배경 속에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드러나는 어
머니의 행동과 반응방식으로 설명된다[4]. 양육행동은 자
녀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성격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이러한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인 만족감과 기쁨 
등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 우울
감이나 경제적인 부담감, 신체적인 피로감을 주고, 부모
가 사생활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스
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6]. 
COVID-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자녀 양육에 대한 부
담, 특히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과 스트레
스는 있었지만, COVID-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로 인한 자녀 보육, 교육기관의 휴원, 온라인 
개학과 같은 가정 내 학습의 증가, 외부 활동의 제한 및 
부모의 재택근무 등은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를 더
욱 가중시켰다[3]. 가정 내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와 어머
니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를 넘어서 아동방임, 학대로
도 이어진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가정 내 학대 신고
는 1만 490건에서 1만 2178건으로 16% 증가했지만, 어
린이집과 유치원 등 그 외 장소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였
다. 이는 COVID-19의 영향으로 자녀들이 집에 머무르
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학대가 증가했기 때문으
로 보고 있다[7].

아동학대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양육스
트레스를 겪게 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홍세림(2017)은 부정적인 양육행
동을 재정의하면서 강압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적대적 양육태도, 과보호적 양육태도, 무관심한 양육태
도, 나아가 학대까지 여러 차원으로 나누기도 하였다[8]. 
이러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격성뿐
만 아니라[9] 자녀의 사회성, 우울, 그 외 다른 적응 문제
들을 발생시키는 일차적인 기여 요인이 된다. 반면 어머
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안정된 정서 애착, 친

사회적 성향, 좋은 또래관계, 높은 자존감, 강한 도덕감
과 같은 긍정적인 발달 결과물과 일관되게 연관되어있
다. 이렇듯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10].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어머니의 인구통계학
적 변인들과 자녀 특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성
격적 특성과 다양한 환경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 어머
니의 연령과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결과 
간에 불일치가 있지만[11,12],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논
의가 계속되고 있다. 어머니의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지
위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갖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알 수 있는 지표이
며[14]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데[3], 
양육행동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
다.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가
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가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외형적으로 핵가족이 늘고 있음에도 실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아직도 전통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5].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은 어머
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녀에게 강압적이고 거부
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양육을 
하는 경향이 있다[16,17].

한편,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를 탐색하는데 있어 
회복탄력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변인 중 하나이
다. 회복탄력성은 재난경험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
황에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8].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양육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은 부적 상관이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함을 의미
한다. 또한 어머니의 회복탄력성 수준은 자녀에게 심리
적・정서적인 환경자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19].

자기조절력은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행
동을 하고,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도록 스스로 문
제를 신중하게 계획, 해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20].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주지만,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양육 과정에서 부모
의 자기조절력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촉진하고 부정적
인 양육행동은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자기조
절력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쉽게 화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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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성품을 가지는 경우 거부적
인 양육행동을 보이거나,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
고 부적응적 전략을 구사하여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나타내는 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는 엄격
한 통제를 적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21]. 그러나 양육행
동에 있어 부모의 자기조절력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소
수이다. 자기조절력은 성공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구인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가정에서의 자녀 양
육과 관련하여 부모의 자기조절력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21].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이자 구체적인 지식을 
뜻한다. 부모의 양육 능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인지적 요
소이자[22] 양육 행동의 근원[17]이기 때문에 부모의 바
람직한 양육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양육효능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고 애정표현을 많이 하며 
긍정적이고 융통성 있는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양육
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부모 역할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
하고, 훈육을 강조하고 합리적 지도를 못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6,23,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다양
한 변인 중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와 회복탄력
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 및 자녀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양육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회복
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의 관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
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3세에서 7세까지의 유아

를 자녀로 둔 어머니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의사를 밝
힌 어머니를 연구참여자로 하였다. 자녀의 연령에 제한
을 둔 것은 학령기부터는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개인적

인 특성보다는 다른 환경 변인이나 사회적 관계 변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양육에서 
어머니의 개인 특성 변인이 중요한 미취학 유아기 자녀
를 양육하는 어머니로 한정하였다. 자료는 2021년 10월
부터 11월까지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많이 이용하
는 육아 및 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지를 올려 
연구에 대해 안내한 뒤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어머니들
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기입방법의 온라인 설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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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연령분포는 30대가 211명(70.8%)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70명(23.5%), 20대 17명(5.7%)이
었고, 평균 연령은 36.14세(SD=4.48)이었다. 학력 분포
는 고졸 31명(10.4%), 전문대졸 71명(23.8%), 대졸 177
명(59.4%), 대학원졸 이상 19명(6.4%)으로 나타났다. 거
주지역의 경우, 경기지역 79명(26.5%), 서울 54명(18.1%), 
울산 38명(12.8%), 부산 32명(10.7%), 인천 23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직업이 있는 경
우가 158명(53.0%)이었고, 전업주부인 경우가 140명
(47.0%)이었다. 자녀 특성의 경우, 자녀 성별은 남아 130명
(43.6%), 여아 168명(56.4%)이었다. 자녀의 연령분포는 
3세 64명(21.5%), 4세 55명(18.5%), 5세 59명(19.8%), 
6세 58명(19.5%), 7세 62명(20.8%)으로 연령별로 고르
게 분포되었고, 자녀의 평균 연령은 5.00세(SD=1.44)이
었다. 가족구성원들 간에 양육을 어떻게 분담하는 지를 
의미하는 양육형태는 부부공동양육이 133명(44.6%), 어
머니 단독양육 83명(27.9%), 가족 공동양육 82명(27.5%)
이었다.

2.2 측정도구
2.2.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박주희(2001)가 개발한 유아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2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
도는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양육행동을 온정・
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의 4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고, 각 양육행동의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
구에서는 4가지 양육행동 유형 중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온정・격려 양육행동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온정・격려 양육행동은 자
녀에 대한 수용, 애정표현, 필요할 경우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유아의 자율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나타내
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거부・방임 양육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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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녀의 의견을 수용 없이 무시하거나 자녀와의 상호
작용을 기피하는 행동,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체벌을 가
하는 등의 8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온정・격려 양육행동은 .888, 거부・방임 양육행
동은 .742로 나타났다.

2.2.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이연숙(2016)이 Abidin의 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한국 실정에 맞게 타당화
한 양육스트레스 척도[2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
의 하위요인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3개의 하
위요인은 각각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
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건강, 배우자 관계, 
부모의 억압과 유능성을 포함하는 부모의 고통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의 구분 없이 전체 척도 문항의 평
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전체 22문항 중 1개 문항은 역문항으로 역으로 채
점하여 계산하였고,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914였다.

2.2.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Connor 등(2003)이 개

발하고 백현숙(2010)이 번안과 타당화를 진행한 한국판 
코너-데이비슨 리질리언스 척도( K-CD-RISC)[27]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요인 없이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6으로 나타났다.

2.2.4 자기조절력
어머니의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해 원성두 등(2015)이 

개발한 목표중심 자기조절력 척도(GF-SRS)[28]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지향, 긍정적 사고, 정서조절, 목
표실행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13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의 구분 없
이 역문항에 대한 역 채점 후 전체 척도 문항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1이
었다.

2.2.5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 척도는 Ginand-Wallston과 Wandersman 

(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바탕으로 신숙재(1997)가 수정, 보완한 척도[29]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영역 중심의 부모로서 효능감
(PSCE)과 정서적 영역 중심의 부모로서 좌절감 및 불안
감(PSCA)의 2개 하위요인,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양육효능
감 점수는 부모로서 좌절감 및 불안감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역 채점한 뒤, 부모로서 효능감 요인의 문항 점
수와 합한 뒤 평균을 내어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
체 양육효능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1이
었다.

3. 연구결과

3.1 어머니 및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어머니 및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 및 자녀의 연령과 양육행
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어머니의 학력, 직업유
무, 자녀 성별, 양육형태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연령은 온정・격려 양육행동과 정
적 상관을 보였고[r = .122, p ＜ .05], 거부・방임 양육
행동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47, p ＜ 
.001]. 자녀의 연령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는 거부・방
임 양육행동에서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129, p ＜ .05].

어머니의 학력, 직업유무, 자녀 성별, 양육형태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 직업유
무,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양육형태에 따른 어
머니의 양육행동에서는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Table 1
에서와 같이 양육형태에 따라 온정・격려 양육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 = 10.038, p 
< .001].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온정・격려 양육행동
은 부부 공동양육이나 가족 공동양육보다 어머니 단독양
육일 경우 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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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 
behavior

form of 
parenting N M SD F P Scheffe

compassionate 
& encouraging

sole 
parenting of 

mother
83 2.86 .63

10.038 .000 a<b,cco-parenting 
of parents 133 3.13 .35

co-parenting 
of family 82 3.08 .35

rejection & 
neglectful

sole 
parenting of 

mother
83 2.15 .43

.040 .960 -co-parenting 
of parents 133 2.14 .41

co-parenting 
of family 82 2.14 .42

Table 1. Results of ANOVA                   (N=298)

3.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
조절력,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온정・격려 양육행
동은 양육스트레스[r = .115, p ＜ .05], 회복탄력성[r = 
.551, p ＜ .001], 자기조절력[r = .491, p ＜ .001], 양육
효능감[r = .393, p ＜ .0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거부・방임 양육행동[r = -.197, p ＜ .01]과는 유의한 부
적 상관을 보였다. 거부・방임 양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r 
= .355, p ＜ .0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회복탄력성
[r = -.184, p ＜ .01], 자기조절력[r = -.288, p ＜ 
.001], 양육효능감[r = -.381, p ＜ .001]과는 유의한 부
적 상관을 보였다.

1 2 3 4 5 6
1 -

2 -.197** -
3 .115* .355*** -

4 .551*** -.184** -.025 -
5 .491*** -.288*** -.077 .699*** -

6 .393*** -.381*** -.436*** .529*** .472*** -
1. compassionate & encouraging parenting behavior, 2. rejection
& neglectful parenting behavior, 3. parenting stress, 4. 
resilience, 5. self-regulation, 6. parenting efficacy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N=298)

3.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3.3.1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
      효능감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앞선 분석 결과에서 어머니 및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어머니 
연령과 자녀 연령, 양육형태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을 독
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
제변인 중 양육형태는 범주변인이므로 더미변수로 변환
하여 사용하였다.

SS df MS F(p)
model 1 : R2(adjR2) = .087(.074)

Regression 5.401 4 1.350
6.969
(.000)Residual 56.768 293 .194

Total 62.169 297
model 2 : R2(adjR2) = .407(.391)

Regression 25.331 8 3.166
24.841
(.000)Residual 36.837 289 .127

Total 62.169 297

Table 3. Results of ANOVA of regression     (N=298)

그 결과, 통제변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1의 R2 
값은 .087이고 독립변인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 2의 
R2 값은 .407로, R2 변화량은 .321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또한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모형(모형 2)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F = 24.841, p < .001], 
Durbin-Watson 통계량은 1.847로 2에 근사한 값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최대 공차값은 .779, VIF는 2.491로 다중공선
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
절력, 양육효능감은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대한 유의미
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의 β값은 
.258[t = 4.816, p ＜ .001]이고, 회복탄력성의 β값은 
.233[t = 3.255, p ＜ .01], 자기조절력의 β값은 .204[t 
= 3.117, p ＜ .01], 양육효능감의 β값은 .264[t = 
4.193, p ＜ .001]로 독립변인 모두 온정・격려 양육행
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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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2

Β se β t Β se β t
(constant) 2.524 .209 12.096*** .315 .265 1.191

control variable

mother's age .016 .007 .155 2.430* .007 .005 .068 1.263
child's age .000 .020 .000 -.004 -.013 .016 -.042 -.820

sole parenting of 
mother† -.255 .070 -.250 -3.658*** -.120 .059 -.118 -2.042*

co-parenting of 
parents† .030 .062 .033 .487 .055 .051 .060 1.074

independent 
variable

parenting stress .192 .040 .258 4.816***

resilience .185 .057 .233 3.255**

self-
regulation .223 .072 .204 3.117**

parenting efficacy .227 .054 .264 4.193***

* p < .05, ** p < .01, *** p < .001
† Reference group : 가족공동양육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compassionate & encouraging parenting behavior           (N=298)

variables
model 1 model2

Β se β t Β se β t
(constant) 1.316 .192 6.845*** 2.008 .267 7.519***

control variable

mother's age .023 .006 .244 3.780*** .019 .006 .201 3.382**

child's age .006 .018 .020 .307 .019 .016 .066 1.153
sole parenting of 

mother† -.033 .064 -.036 -.518 -.083 .059 -.090 -1.404

co-parenting of 
parents† -.029 .057 -.034 -.498 -.003 .052 -.003 -.055

independent 
variable

parenting stress .145 .040 .213 3.594***

resilience .010 .057 .014 .178
self-

regulation -.191 .072 -.193 -2.654**

parenting efficacy -.178 .055 -.228 -3.270**

* p < .05, ** p < .01, *** p < .001
† Reference group : 가족공동양육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rejection & neglectful parenting behavior                   (N=298)

3.3.2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
     효능감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온정・격려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어
머니 및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어머니의 양육행
동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어머니 연령과 자녀 연령, 양육
형태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
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제변인 중 양육형태는 
범주변인이므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SS df MS F(p)
model 1 : R2(adjR2) = .063(.050)

Regression 3.217 4 .804
4.887
(.001)Residual 48.222 293 .165

Total 51.439 297
model 2 : R2(adjR2) = .272(.252)

Regression 13.996 8 1.750
13.504
(.000)Residual 37.443 289 .130

Total 51.439 297

Table 5. Results of ANOVA of regression     (N=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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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통제변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1의 R2 
값은 .063이고 독립변인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 2의 
R2 값은 .272로, R2 변화량은 .21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또한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모형(모형 2)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F = 13.504, p < .001], 
Durbin-Watson 통계량은 1.937로 2에 근사한 값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최대 공차값은 .779, VIF는 2.491로 다중공선
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 자기조절력, 양육효
능감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 변인
으로 나타난 반면, 회복탄력성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계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의 β값은 
.213[t = 3.594, p ＜.001 ]로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력의 β
값은 -.193[t = -2.654, p ＜ .01], 양육효능감의 β값은 
-.228[t = -3.270, p ＜ .01]로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복탄력
성은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COVID-19가 발생한 이후, 더욱 사회적 문
제로 부각된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내적 특성인 회복
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 및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첫째, 어머니의 연
령은 온정・격려 양육행동과 거부・방임 양육행동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연령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11,12]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
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인 온정・격려 양육행동이 높은 
동시에, 부정적인 양육행동인 거부・방임 양육행동도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으면 양육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온정・격
려 양육행동이 높은 동시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연령
이 높으면 자녀의 연령도 높을 가능성이 있고 자녀의 연

령이 높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증가하므로 어머
니의 양육행동에서 방임적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과 양육행동의 관
계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양육형태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정・격려 양육행동의 경우, 
부부 공동양육이나 가족 공동양육에 비해 어머니 단독양
육에서 적게 나타났다. 온정・격려 양육행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어머니가 단독으로 양육할 
경우 이러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어머니에게 편중된 양육 부담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
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회복탄
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긍정적 양육행동이라 볼 수 있는 온정・격려 양
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와는 약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어머니의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과는 비교
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양육과정에서 필연적
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지만, 회복탄력성과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경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반면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회복탄력성, 자기조절
력, 양육효능감과는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양
육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과 같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거나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로 부정적인 양육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
탄력성과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확인한 김현정(2020)의 
연구[30], 자기조절력과 양육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김반
디(2020)의 연구[31], 그리고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탐색한 김은숙(2010)의 연구[3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온정・격려 양육행동의 
경우, 양육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
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
선 상관분석 연구결과와 같이, 양육과정에서 양육스트레
스는 발생할 수 있지만, 회복탄력성과 자기조절력, 양육
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경우 애정을 가지고 자녀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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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촉진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양육스트레스는 정적인 영
향을, 자기조절력과 양육효능감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회복탄력성은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아동의 행동을 더욱 부정적
으로 인식하여 강압적이고 명령과 비난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안지영(2001)의 연구결과[17]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양
육과정에서 양육스트레스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
인 현상이며, 양육스트레스의 높고 낮음도 중요하지만 
양육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과 같은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적절하게 작동
하는지가 양육행동에서 더 중요한 문제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COVID-19가 발생한 이후 더욱 주요한 관심사가 된 양
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방식을 탐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회복탄력성과 
자기조절력,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긍정적
인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첫째, 스
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매개 또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지
만,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간의 높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아
닌 양육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의 매개 또
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표집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참여자를 표집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 대
한 양육행동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특성, 특히 자
녀의 기질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양육행동을 형성하게 된
다[33].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서는 자녀의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외에도 
자녀의 기질적, 행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특성을 연구 변인으로 포함시키지 못
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한
계점이 있다. 따라서 양육행동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는 자
녀의 심리적 특성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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